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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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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Experiences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eong-Hyuk Kim*, Soon-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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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적응 경험의 구성요소와 도움을 주는 요인을 밝혀냄으로
써 지도적 중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7명이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학과 적응 경험의 핵심 구성요소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타협과 마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축약되었
다. 이 구성요소들 간에는 인과적, 촉진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학과 적응과정은 시간적 맥락에 따라 구조화 하고 있
다. 이들이 원만한 학과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력 강화, 확고한 진로의식 고취, 적응 전략의 채택 등 자신의 내적 통제
가 중요하였으며, 가족과 친지, 선배 및 학과 교수의 지지가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률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과 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대처방식과 실천적 지지체계의 구축 및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educational intervention by 
discovering the components and factors related to the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 The participants were seven mal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The main components of adaptation 
experience of participants were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conflicts and wandering under realistic issues,' 'compromise and emotion management,' and 'efforts for self-growth.' 
Causative, accelerative, and recursive characteristics were shown among these components. The adaptation process 
was structured in the temporal context. The results suggest that for amicable adaptation, internal controls, such as 
'improving willpower,' 'inspiring solid career awareness,' and 'selecting adaptation strategy' were all critical. Moreover,
the support of families, relatives, college seniors, and department professors were revealed as the factors that help
in the adaptation experiences. Based on the result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dropout rates by 
maladapt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analyze possible factors that contribute to dropout and maladapt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various coping methods and practical support systems, as well as to develop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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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직은 전통적으로 여성 고유의 직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으나 최근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지원하

는 남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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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의 수(전체 합격자 중 남성
의 비율)는 2004년에 121명(1.1%)에서 2008년 449명(4.0%), 
2012년 959명(7.5%), 2016년에는 1,733명(9.9%)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간호사의 누적인원은 2004년에 829
명이었던 것이 2008년 2,128명, 2012년 5,183명, 2016
년에는 10,542명[1]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직

업선택의 결정요인으로 취업의 용이성, 직업적 안정성 
및 자아실현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결과[2-4]라 할 수 있으
며, 남성 간호사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은 간호전문직에 남성의 유입을 점차 가속화하는 요

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간호전문분야는 남성적 
특성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분야가 있고[2], 이러한 분야
에서 남성간호사들은 여성간호사에 비해 더욱 능률적으

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실한 선택 동기를 
가지고 입학한 남학생이라 할지라도 학과생활 적응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학과에서 남학생들은 여성 
중심의 분위기, 불평등한 실습기회, 여성 다수의 집단으
로부터 고립, 정보교환의 부족, 친구의 지지부족, 남성 
교수와 남성 선배의 역할모델 부족, 협소한 대인관계, 남
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불안[5-6] 등 적응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어려
움을 경험한다.
간호직은 여성 직업이라는 편견적 사회적 통념과 여

성 지배적인 학과 분위기는 남학생들이 학과생활 적응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간호는 여성 직업이
다’라는 사회적 통념은 남학생들이 간호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가치와 신념 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직

업적 정체성을 갖는데 혼동을 주게 된다[2].
따라서 간호전문직의 업무분야별 특성과 성 역할에 

대한 직업선택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학과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과
에서 남학생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원만한 적응을 

하게 된다면 남성적 특성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간호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 특
성에 따른 업무수행의 보완적 차원에서 간호전문직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남자 간호학생의 학

교적응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7], 
남자 간호대학생의 생활과 전공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2-4,7-8], 남자간호대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9],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인식 유형[10], 남
자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경험 연구[11] 등이 있었
다. 그러나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의 경험세계
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4, 
8] 가 있으나 근거이론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학생 비율이 극소수였던 2011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
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급증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학과 적응 경험의 이해를 

통하여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간호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학생 위주의 학과 분위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중재적 기초 자료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Giorgi[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
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의 구성

요소와 도움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학과생활 적

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지도적 중재에 필요한 지지체

계의 구축과 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 지식으로 활용

되어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간호학과에 남학

생 유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

응의 경험적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 경험의 의

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Giorgi[12]의 현상학적 연
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철학적 이념
을 기조로 하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인본주의적 실천으로 간호학 연구에도 응용

되고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상학 연구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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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험의 의미나 본질을 밝히는 것이

다[13].

2.2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경험을 실제로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선정 절차는 학과 관계자의 협조를 얻
어 남학생의 명단을 확보하고 학년별로 단순 무작위 표

집을 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

며, 이에 동의하는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참여자와의 면담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여 7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기간 중에 
학년 승급이 이루어져, 4학년 2명, 3학년 2명, 2학년 2명
과 3월에 입학한 신입생 1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7명 
중 군필자는 3명이었다. 

2.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소에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
고 질적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서는 질

적 연구에 대한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 전반에 대한 탐구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 제1저자의 경우에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
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이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만남
을 통하여 면담 전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심층면담이 진

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는 서로 
대화가 방해받지 않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빈 토

론실이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
로부터 시작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하

였으며, 주 질문으로 시작하여 필요 시 보조질문을 하여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시 

주 질문은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여학생 다수의 집단 내

에서 소수 남학생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편견이나 의도성을 최소화 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원 자료와 수차례 비교하면서 컴퓨터

에 입력한 후 Giorgi[14]가 제시한 7단계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필사한 자료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경

험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숙고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진술문 중에서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하여 재 면담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셋째, 참여자가 진술한 단어, 구, 문장, 단락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가 전환되는 자료를 찾아 표시하여 의미 

단위를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한 자료는 총 25쪽 분량으로 86개의 의미단
위 목록이 작성되었다.
넷째, 유사한 의미 단위들을 분류하여 주제 범주를 찾

고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다섯째, 주제들은 연구자의 언어로 구체화하여 중심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험의 구성요소를 
작성하여 각 참여자에게 어떻게 이 구성요소들이 나타나

는지를 점검하였다. 
여섯째, 주제범주들의 전후맥락과 관계성 및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들을 합성하여 학과생활 적

응에 대한 경험의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서술하였다.
일곱째,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합성하여 전체 참여자

의 관점에서 이해되는지를 확인한 후 일반적 구조적 진

술을 서술하였다.
자료의 분류 절차는 참여자와의 비구조적 면담을 통

하여 드러난 의미에 따라 잠정적인 주제를 확인하였고, 
주제를 찾아낼 때까지 참여자와의 추가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비교 대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은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어떻게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찾고, 입학 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며, 학과 
적응 경험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즉 간호학과 적응 요인
이라는 주제를 발견할 때까지 탐구의 영역을 확인하고 

관련 질문을 만들어 답을 얻어내는 순환적 과정을 거쳤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학과 적응
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학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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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Kitto 등

[15]이 제시한 절차적인 엄격성과 해석적 엄격성 및 반
성과 평가의 엄격성을 고수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에 대하

여 간략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면담시

간을 약속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방법, 면담내용의 녹음
과 기록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절대 사용하지 않

겠으며, 참여자의 사생활은 비밀이 유지되며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유의사로 

참여를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참여자로부터 동의서

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동
의한 사실을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

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

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는 삭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학과 적응의 구성요소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 경험의 구성요소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타협과 마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축약할 수 있다(Table 1). 
참여자들이 간호학과에 입학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취업률이 높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주된 선택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입학 후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
성 다수의 집단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면서 갈

등과 방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거쳐 직면한 문
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 받기, 탈출구 찾기 등을 통하여 현실과 타협하고 자
신의 마음 다스리기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긍정적 적응 과정으

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면서 일
부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휴학, 전과 및 자퇴 

등 부정적 탈출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참여자들이 간호학과를 입학하게 된 주요인은 취업이 

쉽다는 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뚜렷한 진로, 사회봉사
를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결정한 것

으로 회상한다. 이 이외에도 일부의 참여자는 간호 분야
에서 남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확실한 

취업 보장이 될 것이라는 점과 소수인 만큼 그에 따른 

보상과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여
성 중심의 집단에서 소수의 남성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학 결정을 망설였었다는 점을 강

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본인의 의사이기도 하
지만 가족이나 친지 및 선생님 등 주위에서 우려하는 경

우가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의 학과 적응의 구
성요소 중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구성요소
에는 ‘높은 취업률’, ‘뚜렷한 진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의 하위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참여자에게서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구성단위

로 ‘안정된 직업’, ‘희소성에 대한 이득’ 및 ‘이성교제의 
대상을 찾기 쉬운 장점’ 등을 제시하였다.

원래 저는 의료계통에 관심이 많았고 불우한 사람들

을 돕는 걸 좋아했는데 TV에서 남자간호사 다큐멘터리 
방영할 때 보니까 내게 딱 맞을 것 같고, 선생님이랑 부
모님도 전망이 좋다고 하셔서 선택했습니다. (참여자 1)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는데, 다른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도 어렵고 자기 전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지만 간호

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뚜렷하니까ⵈ, 다른 학과에 다니
는 제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참여자 2)

친인척 중에는 간호사가 많고 특히 누나가 간호사여

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데 간호학

과에 들어가면 취업도 잘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으니 
좋겠다고 추천해서 원서 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공대를  

추천하면서 “남자가 왜 간호학과를 가느냐”라고 했어
요. 그래서 다른데도 3군데를 지원해서 모두 합격했지만 
고민하다가 결국 간호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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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Hope and Expectation Conflict and Wandering Compromise and 
Emotion Management Efforts for Self-Growth

Participant 1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Social service enabling occupations

․Prejudiced eyes of others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Shortage of role models
․Competitive atmosphere
․Considering a leave of
  absence or a major change

․Being endured
․Being absorbed
․Being given up
․Being supported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Participant 2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Benefits of scarcity

․Gender differences
․Shortage of role models
․Female-biased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a leave of
  absence or a major change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Being understood
․Being assimilated
․Being given up
․Being supported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Doing the best in given reality
․Setting up a distinct career path

Participant 3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An occupation enabling social 

service

․Gender differences
․Prejudiced eyes of others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Competitive atmosphere
․Seniority level based atmosphere

․Being understood
․Being endured
․Being absorbed
․Being supported

․Embracing the others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Living with a sincere attitude

Participant 4

․High employment rate
․Stable occupation
․Benefit of easily finding the 

dating partners

․Prejudiced eyes of others
․Misunderstanding and fear
․Shortage of role models
․Female-biased education program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Being endured
․Being absorbed
․Being given up
․Being supported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Doing the best in given reality
․Setting up a distinct career 

path

Participant 5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Enabling healthcare management

for 
 acquaintance

․Prejudiced eyes of others
․Misunderstanding and fear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Stress caused by heavy workload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Being understood 
․Being endured
․Being supported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Embracing the others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oreign language
․Setting up a distinct career 

path

Participant 6

․High employment rate
․Stable occupation

․Gender differences
․Prejudiced eyes of others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Female-biased education program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Being endured
․Being assimilated
․Being absorbed
․Being supported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Living with a sincere
  attitude

Participant 7

․High employment rate
․Diversity of work fields
․An occupation enabling social

service

․Prejudiced eyes of others
․Misunderstanding and fear
․Shortage of role models
․Competitive atmosphere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Being understood 
․Being endured
․Being assimilated
․Being absorbed
․Being supported

․Embracing the others
․Being satisfied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Table 1. Components of Adaptation Experience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3.1.2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향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직면한 현실적 문제

에 봉착하면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한다.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현실적 문제는 여성 다수의 집단

에 소수의 남성이 유입된데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 학과 
내외의 다른 사람들이 간호사는 대부분 여성들인데 왜 

남성이 간호학을 전공하느냐고 하는 편견적인 시선과 오

해에 따른 저항감을 경험한다. 점차적으로 여성 편향적
인 교육 분위기, 타 학과 친구들에 비해 학습량이 많은데 
대한 부담감, 경쟁적인 분위기, 직업적 역할모델의 제한 
등 여성 다수의 학과 특성에 직면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하나의 과
정으로 받아들이거나 탈출구를 찾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군 입대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의 학생들은 직면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2016

118

문제를 견디지 뭇하고 학교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황하거나 휴학 또는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의 구성요소에는 ‘성 차이’, ‘여성 다수의 학
과 특성’, ‘탈출구 찾기’의 하위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참여자에게서 타인들로부터 여학생과 교

제 한다는 ‘오해와 두려움’, ‘서열식 분위기’ 및 ‘학습량
이 많은데 대한 스트레스’ 등을 제시하였다.

요즘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

습니다만 TV에서도 보면 간호사는 당연히 여자 간호사
만 등장시키고, 사람들도 간호사는 여자라는 생각을 하
다가 우리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들 때 내가 간호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이성관계하는 것

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학생들이 질투도  

하는 것 같고ⵈ, 여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기가 두렵고 눈
치가 보입니다. (참여자 2)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고 집에서도 형들만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여학생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당황했습니다. 거기에
다 친구들 중에 “야! 남자간호사가 뭐냐”라고 하면서 놀
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3)

여자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은 수업 중에 여학생들에

게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구실을 옮기거나 학과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
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남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우리(남학생)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시키시고, 일 하다보면 이런 일
은 여학생들도 할 수 있는데 꼭 우리(남학생)에게만 시
킨다는 생각이 들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참여자 4)

제 친구 중에는 여학생들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실습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많

이 어색해 하면서 도저히 못 견디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

다. (참여자 5)

병원 실습 때에도 남학생들은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같은 데는 잘 배치하지 않고 탈의실도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여학생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참여
자 6)

여학생들은 대체로 남학생들에 비해 성적에 민감하고 

경쟁심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성적과 관련되면 무조
건 이기적이고 다른 학생에게 배려하는 법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
는 공유하려 하지 않고, 팀 활동에서도 발표를 하거나 어
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 찾기 같은 것은 남학생에

게 미루거나 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자 7)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학과생활을 하면서 

‘성 차이’와 ‘여성 다수의 학과 특성’에서 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
민과 갈등의 정도는 개인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

통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
은 고민과 갈등을 예상했던 문제로 받아들이려는 긍정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며, 학교생활을 더 모범적으
로 하면서 극복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
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군 입대, 일반휴학, 전과 및 자퇴 등의 탈출구를 찾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입학 동기인 남자 친구는 여학생들하고 잘 어울리

지 못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더니 결국 학교 그만 두고 

재수해서 다른 대학으로 가고, 또 어떤 친구는 다른 학과
로 전과 했습니다. (참여자 3)

지금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도 진학해서 ‘남자
가 왜 간호학과에 다니느냐’고 비꼬는 친구들과 무시하
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참여자 4)

군대 가기 전에는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가 생각

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

하면서 될 때로 되라고 생각해서 공부도 게을리 하다가 

군대를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고 여학생들에게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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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타협과 마음 다스림

참여자들은 학과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왜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학과 선택의 의미에 대

하여 반추한다. 학과생활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저항과 좌절, 이로 인한 불안, 무력감, 나태
함 등의 부정적 의미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과정

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며 견디고, 여성 다수의 집단
에 동화되거나 흡수되고,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기 객관화와 더불어 타협

과 마음 다스림의 내면적 성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받기는 가족, 친구, 선배, 교수, 독서 및 방송을 통하
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직업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같은 학과의 선배와 간호학 전공 남성 교수

로부터의 지지가 가장 의미 있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표

현하였다. 참여자들이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경험은 직
면한 문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견
디기’, ‘동화되거나 흡수되기’, ‘지지받기’의 하위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남의 의견을 존중하기보

다 자기주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
여지지 않으면 화내고 삐지고ⵈ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 
말을 들어 주고 맞춰 주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

니다. (참여자 1)

사실 저도 2학년 초기에 학교 그만 두고 재수해서 다
른 학과로 가볼까 생각했는데 그 때 남자 간호학 전공  

교수님이 우리를 맡게 되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서 교수

님처럼 되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부터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려놓고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여학생들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저도 여학생들처럼 말

이 많아지고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여학생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전에는 많이 부딪쳤는데 

그러고 나면 여학생들은 뒤에서 말이 많으니까 더 힘들

고 이제는 여학생들하고는 공감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스

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참여자 7)

3.1.4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대부분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과정에서 타협과 마음 다스림을 통하여 직면한 상황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미래에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직업적 가치관 확립에 초점을 맞춘

다. 학과생활 부적응으로 고착되었던 자아가 갈등과 방
황의 터널을 통해 입학 당시보다 더욱 굳건한 자신의 미

래 비전을 설정하게 되면서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

는 과정으로 승화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자기 성장을 위
한 노력과 적응의 구성요소에는 ‘직면한 문제에 익숙해
지기’, ‘미래 진로에 대하여 확신하기’,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의 하위구조를 나타냈다.
참여자 1, 5, 7의 경우에는 입학 초기에 직면한 문제

로 심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였으나 타협과 마음 다스

림의 과정을 거쳐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현실에 최선을 다함으

로써 갈등과 방황의 어려웠던 과정을 개인적인 성장을 

하는 도전적 계기로 받아들여 문제를 극복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변화는 자신에게 직면한 문
제들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입학을 결정했던 시점보

다 미래에 대하여 더 큰 꿈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표

현한다.

처음에는 여학생들하고 많이 부딪쳤는데 지금은 상대

방의 말을 잘 들어 주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여학생

들과 관계가 원만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대하니까 여학생

들도 마음을 열어주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1)

친척 중에 간호사가 많고 해서 부모님 권유로 간호학

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학과 분위기가 남학생

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남자 교수님과 선배들이 대인관계랑 적응하는 방

법이랑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걸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많

이 익숙해지고 진로가 다양하다는걸 아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5)

입학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남학생이 왜 간호학과 

다니느냐는 식의 말을 하고 해서 이상한 감정이 들고 다

른 학과로 전과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부딪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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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니 이제는 그럴 때 웃으면서 잘 설명해 주니까 그

러냐고 하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참여자 7)

참여자 6은 입학 후 성 차이로 인한 불편감과 어색함
이 다른 남학생들에 비해 더욱 심하여 학과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방황을 심하게 겪은 사례이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불성실한 학교생활과 휴학하여 재

수하고 다른 학과에 재입학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학

과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였으나 군 복무 후 모

범적으로 학과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전공 학문에 대
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뚜렷한 설정으

로 자기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

이 갈등했는데ⵈ 이제는 모든 게 익숙해지고 간호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졸업해서 임상에 나갔

을 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
상에서 경력을 쌓고 너싱홈과 같은 노인요양원을 운영하

고 싶습니다. (참여자 6)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직업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다. 높은 취업률과 
뚜렷한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여 성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과 불편함, 여학생 다수의 학과 특
성 등에 따른 갈등과 방황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

하고 견디며, 역할모델을 비롯하여 타인들로부터 지지받
기 등을 통하여 자기 성찰이라는 능동적인 문제해결식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거쳐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타인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학공부

와 전공을 더욱 열심히 학습하고,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역량을 더욱 개

발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적

응 경험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
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타협과 마
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과 적응’으로 축약할 
수 있었으며, 이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 촉진
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

는 참여자들의 경험적 구조는 결국 현실적 적응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Figure 1과 
같다.

Fig. 1.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3.2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

참여자들의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의
지력의 강화’, ‘지지체계의 도움’, ‘확고한 진로의식’ 및 
‘적응 전략의 채택’ 등으로 나타났다.

3.2.1 의지력 강화

참여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고,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성
장을 위한 노력을 하기 까지는 자신의 의지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들에게 간호전문직은 여성 
위주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왜곡된 시선으로 인하

여 느끼게 되는 어색함과 부담감 등은 자신의 의지력을 

강화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 
다수의 집단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직면한 문제를 하나

의 과정으로 여기고, 성 차이를 이해하고 잘 견디며, 속
한 조직에 동화되거나 흡수하는 억제력과 인내력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자 간호학 교
수의 조언과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되는 졸업한 선배와의 

만남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
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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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주사 놓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왜 
간호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며 비꼬는 친구들에게 이제
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도 해 주고, 제
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참여자 4)

간호학 전공 남자 교수님의 경험담과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소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실습  
나가서 남자 선배들을 만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니

까 더 열심히 학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6)

여학생들이 당연한 것처럼 도와달라거나 자기가 해도 

되는 걸 시킬 때 짜증도 나지만 참아서 기사도를 발휘해

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솔선수범하니까 인정도 받고 부딪

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참여자 7) 

3.2.2 지지체계의 도움

지지체계(가족, 친구, 선배, 교수, 독서 및 방송)는 참
여자들이 학과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며 최선을 다해

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부
모와 교수의 조언과 격려는 힘든 상황에 봉착할 때 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제시하였

다. 또한 가족과 친지가 간호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지지해 주거나 전공 교수 및 선배들이 간호직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거나 희망적인 조언 및 격려

는 참여자들의 학과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간호사라서 참 다행이야’라는 책을 쓰신 우리 선배의  
특강과 책을 보고 감동 받았고, 전에 TV에서 남자 간호
사의 역할을 다큐로 보여줬었는데 사실적이어서 좋았고, 
남자 간호사의 역할에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
자 3)

 
교수님들 중에서도 임상에서 남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간호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해 주실 때 기분이 좋고 자긍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집에서 부모님이 전공 잘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적극  

밀어주시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해 주시는 

격려가 크게 도움 됩니다. (참여자 7)

3.2.3 확고한 진로의식

참여자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주요인은 높은 

취업률과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직업생활과 더불어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
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갈등과 방황 과정을 겪는 

동안 입학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간호사의 진출분야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은 학과 적응

의 긍정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간
호사의 주 역할이라고 인식되었던 임상간호 외에도 자신

의 진출분야가 전문간호사 영역, 산업간호, 지역간호, 학
교간호 등의 지역사회간호 영역, 너싱홈 및 노인요양 시
설 등의 개업과 운영, 해외진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에 따
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인식하면서 갈등과 방황의 터널에

서 빠져나와 긍정적인 적응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

처음에는 간호사 진로가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는데 

제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 진로가 결정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고민 같은 거 안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

다. (참여자 4)

아직까지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

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간호학과 졸업하면 

병원 간호사 경력 쌓으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저는 임상경력을 몇 년 쌓고 나서 노인요양원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도 도와주신다 하고ⵈ (참
여자 7)

3.2.4 적응 전략의 채택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여

성 다수의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어색함’, ‘불편함’, ‘당
황함’, ‘이질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
면서 나름대로의 적응 전략들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

다. 적응 전략은 개인적으로 터득되는 경우와 지지체계
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기
적으로 상황에 따른 대처전략과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한 

태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 적응 전략들은 모두가 시의적절하거나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과 방황의 
과정에서 벗어나 현실에 잘 적응하다가도 여학생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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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학습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 상황 등에 부딪치게 
되면 적응과정은 곧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
의적절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성

공적인 학과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제 주장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가급적 말을 들어 

주고 맞춰 주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여
자 2)

나도 열심히 해서 교수님처럼 되어 봐야지 하는 생각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려
놓고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
이 안 좋게 나올 때면 많이 힘듭니다. (참여자 4)

이제는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어떤 길을 가야겠다고 

확실히 정해지니까 여학생들하고도 잘 지내고 다른 사람

들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참여자 5)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고 여학

생들에게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6) 

자료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

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의지력의 강화’, ‘지
지체계의 도움’, ‘확고한 진로’, ‘적응 전략의 채택’으로 
축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다.

Fig. 2. Factors that help to adapt the department of nursing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과 적응 경험을 탐색하고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4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적응에 도움을 주는 4가지 
핵심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
한 핵심요소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 촉진적, 순환적 특성
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참여자들의 경험적 
구조는 결국 현실적 적응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 문화에 들어 온 사람들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단계로 밀월, 위기, 회복, 적응의 
단계를 거친다[16]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처음에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호

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봉

착하면서 갈등과 방황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다가 새
로운 조직과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타협과 마음 다스림을 

통하여 회복단계에 이르게 되고, 결국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승화하는 적응단계에 이르고 있다.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적응 경험의 첫 번째 구성요소

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간호학과를 졸업
하면 취업이 용이하고 주변사람들에게는 물론 사회에 봉

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자기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점에서 입학의 의미를 부여하며, 여학생들과도 잘 
지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학과생활을 시작하게 된

다. Cho와 Kim(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학과에 입
학하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적성

이 뚜렷하고 적성에 따라 진학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과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직면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과 방황을 겪게 되

면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

황’으로 여성 다수의 집단에 노출되면서 성 차이에서 오
는 불편함, 어색함 등의 문제와 여학생들과의 대인관계 
및 여학생 위주의 학과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에 

저항하게 된다. 대학생활 안에서의 교우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큰 의

미를 가지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18)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여
학생들과의 교우관계가 쉽게 극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며 이질감, 외로움, 오해 받는데 대한 두려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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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
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이 겪는 장애는 남학생을 위한 지

도력 부재, 간호 분야에서 남성의 경력부재, 여성 중심의 
강의, 또래 지지집단의 부재❲2❳라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간호학은 여성 중심의 교과과정, 시험 및 학습
형태이고 실습 특성상 남학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19, 20]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성역할 고정 관
념과 여학생 중심의 환경과 관련하여 심리적 갈등과 인

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21], 성 역할 구분이 뚜렷한 우
리사회의 전통적 성 가치관[22]과 여성성이 내재된 간호
학문과 간호교육 환경[23]이 남자 간호학생들에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전공만

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24], 간호전문성을 갖추
는데 필요한 가치와 신념을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

용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직업적 정체성을 갖는데 혼동

을 주게 되므로 간호전문직이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간

호직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극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타협과 마음 다스림’이다. 참여

자들은 학과 적응과정에서 갈등과 방황이라는 터널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타협하고 마음 다스림

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참여자들이 현실적으로 직
면한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의 과정을 거쳐, 타협하고 
자신의 마음 다스림을 하게 되는 데에는 개인적인 기질, 
인간관계의 원만성, 사회적 경험, 타인의 시선 및 주위에
서의 지지 정도 등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자들 가운데 평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

는 여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쉽게 이해하고 소속된 집

단에 동화되며, 남자 선배나 교수 등으로부터 적극적으
로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적응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고착된 문제로 인식하

며 여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

여 이방인으로 지내는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전과, 자퇴 
등의 부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적 성향은 남자 간호학생의 학과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또
한 참여자들의 겪는 갈등과 방황의 과정에서 타협하는 

방식은 다양하여 휴학 후 재수를 하거나 군 복무의 사회

적 경험을 거쳐 대부분은 복학하여 학과생활을 긍정적으

로 하는 반면, 새로운 진로를 찾아 이탈하는 경우도 있
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학 초
반에는 새로운 동기들과 나이 차이로 인하여 어색한 관

계를 보이지만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이다. 참

여자들은 갈등과 방황의 경험세계에서 타협과 마음 다스

림을 경험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적응패턴을 거치게 

되는데, 긍정적인 적응패턴을 하는 참여자의 경우 결국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승화하는 적응단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의 대다수는 대중매체나 주변
의 권유에 의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용이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입학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연한 기대는 학과생활을 
한시적으로 버티게 하는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

다. 따라서 학과생활 과정에서 간호사의 진출분야를 새
롭게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

한 진로의식은 학과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간호전문분야에 다양한 영역
의 진로가 개방되어 있으며,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여하
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학과생활 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미래 진로에 대

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지만 현실적

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게 되며, 타
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

정적인 학과생활을 위하여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전과, 자퇴 등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의지력의 강화’, ‘지지체계의 
도움’, ‘확고한 진로의식’ 및 ‘적극적 적응 전략의 채택’ 
등이다. 첫째, 이들의 개인적인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것
은 학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신과 끊
임없이 타협하면서 성 차이로 인한 어색함과 불편감, 외
로움 등의 문제와 여학생 위주의 편향적 교육 분위기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참아내는 인내력과 억제력 및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긍정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에 있어 

개인적인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
째, 이들의 적응에 지지체계를 통한 도움은 매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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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자기개발을 한 남자 간호사 및 남자 간호학 

전공 교수의 조언과 지지는 갈등과 방황의 과정으로부터 

긍정적인 적응과정으로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과 관련된 성 역할 
정체성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관련하여 McLaughlin 등[25]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성 역할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매

체, 저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성 차별에 대한 방지책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제

시한 바 있다. 셋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진로의
식을 가진 참여자의 경우는 학과생활을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간호전
문직의 다양한 진출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적

인 적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진출분야를 선정하고 확고

한 진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학과생활을 긍

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넷째, 이들
이 학과 적응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적응 전략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성공적인 학과생활

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갈등과 방황 과정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을 때

에는 긍정적인 타협과 마음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돕거

나 군 복무 등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학과 적응

과정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성 역할 정체성에 대한 통

념과 지지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도체계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적응 경험을 탐색하고 경험의 의미를 심

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

을 위한 지도적 중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의 학과 적응 경험의 핵심 구성

요소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타협과 마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축약되었다. 이 구성요소들 간에는 인과
적, 촉진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학과 적응과정은 
시간적 맥락에 따라 구조화 하였다. 간호학과 남학생들
이 학과 적응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력 

강화, 확고한 진로의식 고취 등 자신의 내적 통제가 중요
하였으며, 가족과 친지, 선배 및 학과 교수의 지지가 중
요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의 원만한 

학과 적응을 위한 지도적 중재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학과생활 적응과정에서 남학생이기 때문에 어
색함, 불편함, 이질감, 외로움, 무력감 등의 심리적 문제
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러한 경험

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용하도록 조력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자신이 경험하는 적응상의 문제를 타인
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학과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하여 지도체계를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입학 초기에 학과생활 부적응
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도피하

는 등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의 심층적 

상담 및 바람직한 대학생활과 미래에 대한 조언이 필요

하다. 특히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간호학을 전공한 남자 
교수 및 졸업 선배 등의 조언과 격려 기회를 갖도록 하

는 지지체계 형성은 직업적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간호학과 남학생들
을 대상으로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률을 파악하고 그 요

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과생활 적
응에 필요한 다양한 대처방식과 지지체계의 영향에 대하

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참여자들의 경험
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경험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나 실제 대처방식과 지지체계의 효

율성을 탐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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